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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습 강우 대비, 버섯 재배 관리 요령 제시
-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버섯 생육·품질 떨어져…품목별 온습도 관리 집중

- 병해충 차단 위해 위생 관리, 재배 시설 안전도 신경 써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장마 뒤 이어지는 폭염과 기습 강우에 대비해 

여름철 버섯 재배 관리 요령을 제시하고,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기습적인 집중

호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온도와 습도는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버섯의 생육을 늦추고, 품질을 떨어뜨리며 병해충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장마 이후 반복되는 폭염과 강우 상황에 맞춰 정밀 환경 제어 

요령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장마 직후 폭염= 폭염이 시작될 때는 재배사 안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 

느타리버섯은 재배사 온도가 20도(℃)를 넘으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냉방

기를 가동해 16도(℃) 내외로 유지해야 한다. 영지·상황버섯은 32도(℃)를 

넘으면 생육이 둔해질 수 있으므로 지붕 위 스프링클러(수막 차열)와 차광막을 

바로 가동하고, 측창 개방과 환기팬 가동으로 내부 열기를 빼준다.

     

 △폭염 지속기= 폭염이 지속되면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실외기 주변에 쌓인 물건을 치우고 직사광선을 차단해 기기 과열을 

막는다. 누전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 발전기를 점검하고 알림 장치도 보

강한다.

 △폭염 속 기습 강우= 폭염 속 갑작스러운 비가 내릴 때는 습도 관리에 



신경 쓴다. 외부 습도가 90%를 넘으면 버섯이 물러질 수 있으므로 자연 

환기를 자제하고 환기팬으로 습기를 배출하면서 공기 유동팬으로 내부 공기를 

순환시킨다. 실내 습도가 90%를 넘게 되면 양송이버섯에서 세균성갈반병이 

빠르게 퍼질 수 있으므로 공조 시설을 활용해 습도를 70~80% 정도로 조절

한다.

 △고온다습한 날씨 지속=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질 때는 병해충 차단과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병원균 전파 주범인 버섯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흡·배기구의 미세 방충망을 정비하고 출입구의 해충 유인등(포충등)을 계속 

켜둔다. 버섯을 수확한 뒤에는 재배사의 버섯 잔재물 바로 치우고 주기적으로 

청소해 병해충 확산을 차단한다.

 자세한 버섯 재배 환경 기술 자료는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업기술길잡이 ‘식용버섯(2024)’, ‘약용버섯(2024)’ 으로 검색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노형준 과장은 “장마 뒤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가 버섯 재배 과정 중 가장 힘든 시기”라며 “농가에서는 고

온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강우 상황까지 고려해 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적극 

실천해 달라.”라고 말했다.

 붙임. 장마 후 폭염, 기습강우 대비 버섯 재배 단계별 관리 요령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책임자 과  장 노형준 (043-871-5700)

버섯과 담당자 연구관 안태진 (043-871-5720)

담당자 연구사 박혜성 (043-871-5722)

                                      



붙임   장마 후 폭염, 기습강우 대비 버섯재배 단계별 관리요령

[1단계: 장마 직후 폭염] 취약품목 고온 스트레스 관리

 ○ 느타리버섯 온도 제어: 내부 온도가 20℃를 초과하면 갓 색이 변하고 

대가 가늘어지므로 냉방기를 가동해 실내를 16℃ 내외로 유지한다.

 ○ 고온성 버섯 차열 조치: 생육 한계 온도인 32℃를 넘으면 성장이 멈추는 

영지·상황버섯 등을 위해 지붕 위 스프링클러(수막 차열)와 차광막을 

가동해 대기열을 차단하고 내부 열기 배출을 위한 측창 개방, 환기팬 

가동을 병행한다.

느타리버섯 온도별 생육모습(15℃, 20℃, 25℃)

    [2단계: 폭염 지속기] 설비 과열 방지, 비상 체계 가동

 ○ 실외기 관리: 냉방기 장시간 가동에 따른 기기 가열과 누전 화재를 막기 

위해 실외기 주변 적재물을 청소하고 직사광선 차단막을 설치한다.

 ○ 화재·정전 대비: 전력 과부하로 인한 불시의 정전이나 시설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기를 사전 점검하고 스마트폰 알림 장치를 

보강한다.

직사광선 차단막 미설치 직사광선 차단막 설치

    



    [3단계: 폭염 속 기습 강우] 외부 환기 차단, 병해 피해 예방

 ○ 습해 방지 강제 환기: 갑작스러운 강우로 외부 습도가 90%를 상회할 

때는 자실체가 무르는 습해를 막기 위해 자연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

유동팬으로 내부 공기를 강제 유동시킨다.

 ○ 양송이 습도 제어: 특히 실내 습도가 90%를 넘으면 세균성갈반병과 

푸른곰팡이병이 급격히 확산되는 양송이버섯을 위해 정밀한 공조시설을 

활용하여 감습 관리를 실시한다.

공기유동팬 환기팬 실내 환기장치

    [4단계: 고온다습 상시화] 매개충(버섯파리) 차단, 위생 소독

 ○ 매개충 원천 봉쇄: 폭염과 강우가 뒤섞여 병해충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 쉽다. 병원균을 옮기는 주범인 버섯파리를 막기 위해 미세 방충망 

정비와 포충등을 상시 가동한다.

 ○ 재배사 위생 소독: 병해충의 연쇄 확산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수확 후 노후 

재배사 내부의 버섯 잔재물을 즉시 청소하고 주기적인 청결관리를 실시한다.

포충기 버섯파리 방제용 친환경물질(원예특작환경과 개발) 연무


